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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박지성, 김연아, 손흥민, 김연경, 이정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
까? 지난 2023년 12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발표한 스포츠 스
타 브랜드 평판 순위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Jeong, 2023), 이들은 
각 종목에서 대중들에게 최고로 인정받는 선수들이다. 또 이 선수들
은 체력과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력과 사생활 등 다방면에서 철저하
게 자기관리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재능에만 의존하지 않
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
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후배 운동선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스포츠에서 경기의 승패와 운동선수의 성공 여부는 신체적 능력
과 심리적 능력의 조화에 의해 결정된다(Ohuruogu et al., 2016). 
그렇기에 선수 스스로가 훈련과 시합, 생활 등 여러 환경에서 개인

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여야 최상의 수행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처럼 운동선수의 최상수행에 필요한 개념인 자기관리는 자신의 행
동을 변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다양한 기술이나 전략을 통
해 사고와 환경을 수정하고 행동의 결과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Duckworth et al., 2007), 스포츠 상황에서는 성공적인 수행과 목
표달성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훈련과 사생활 등 다
양한 측면에서 스스로를 철저히 조절하는 인지행동전략으로 정의된
다(Kim & Kim, 2019).

다수의 스포츠 스타들이 자기관리를 통해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주
었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여러 연구 결
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올림픽 대표선수를 대상으로 수행
된 연구에서는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과 나쁜 성적을 받았을 때를 비
교하였으며, 기록의 달성 여부는 시합에 대한 철저한 심리적인 준
비와 같은 자기관리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Gould 
et al., 1992a, 1992b). 또한 우수선수가 기술과 체력뿐만 아니라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도 구분이 된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Mahoney & Avener, 1977; Orlick & Partington, 1988),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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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examined Julsil impact on self-manage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in adolescent male athletes. METHODS 
Adolescent male athletes (n =248) registered with the Korean Sports & Olympic 
Committee participated in a survey. After exclusion of data from seven respondents 
who provided insincere responses, 241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After verification of the measurement tool’s construct validity,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Final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ROCESS Macro (Model 1) were used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RESULTS 
1) Male adolescent athletes’ Julsil and 2) task goal orientation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self-management,, but ego goal orientation did not. 3) The moderating effect 
of task goal orien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ulsil and self-management was 
significant, but that of ego goal orientation was not. CONCLUSIONS 1) Male adolescent 
athletes’ Julsil and 2) task goal orientation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self-
management,, but ego goal orientation did not. 3) The moderating effect of task goal 
orien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ulsil and self-management was significant, 
but that of ego goal orientation wa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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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SIS(Mahoney et al., 1987), OMSAT(Draper et al., 1995), 
TOPS(Thomas et al., 1999)와 같은 우수선수의 인지 행동적 특징
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 수준의 체험에만 국한되고 있어 우
리나라의 스포츠 환경에서 발견되는 자기관리 개념과는 차이가 있
다. 즉, 서구권에서의 연구는 개인의 심리적 특징만 반영하여 일상생
활에서의 자기관리는 배제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Kim, 2003).

이에 Heo(2003)와 Kim(2003)은 국내의 문화적 특성에서 추출한 
선수들의 고유한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인 자기관리를 정립하고 측
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집단중심주의, 의무지
향, 위계적인 관계로 대표되는 한국 스포츠에서 발견되는 운동선수
의 자기관리를 측정하고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
다(Moon & Park, 2008). 

Yoon et al.(2006)은 자기관리 중재 프로그램이 자신감과 긍정적
인 사고로의 전환에 도움이 되어 연습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외에도 스포츠자신감과 인지된 경기력, 자
신감, 운동만족, 운동몰입, 운동지속과 같은 심리적 변인들과의 정
적인 경향성이 보고되고 있다(Kim & Kwon, 2018; Ko & Chun, 
2014; Kwon & Kim, 2007; Song & Lee, 2015). 따라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 선수는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행동을 조
절할 수 있어야 하며, 지도자는 선수들이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Cho & So, 2007). 

우리나라의 청소년 운동선수들은 상급 학교 진학, 프로팀 입단, 국
가대표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든 훈련과 합숙생활 등을 참아낸
다. 이처럼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 훈련과 자기관리에 최
선을 다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선수들
의 심리상태와 운동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ong et 
al.,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선수로서의 성공에 대한 ‘절실함’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Park & Hong, 2023).

절실함은 한국의 스포츠 분야에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
용·언급되고 있는 단어이다. ‘절실(切實)함’은 느낌이나 생각이 뼈저
리게 강렬한 상태 혹은 매우 시급하고도 긴요한 상태로 설명할 수 있
다(표준국어대사전). 우리나라 스포츠에서 성공을 거둔 운동선수들
과 지도자들의 인터뷰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절실함인 만큼, 운
동선수로서 성공의 근원이자 최상 수행이 가능하게 된 심리적 상태 
요인으로 절실함을 꼽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견된다(Kwon et al., 
2015). 이처럼 스포츠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절실함이라는 개
념은 학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상태였고, 이에 Kwon et al.(2015)
은 운동선수의 절실함을 ‘운동선수의 느낌이나 생각이 최상 수행을 
위해 뼈저리게 시급하고도 긴요한 상태’로 정의하고, 성공 기대·자기 
절제·인내와 극복까지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절실함 척도를 개발하
였다. 이후 절실함과 관련된 후속 연구를 통해 절실함은 운동몰입과 
인지된 경기력(Kim, 2022; Kwon et al., 2020; Lee et al., 2020), 
자아 탄력성(Lee, 2019), 운동지속의도(Park & Hong, 2023), 경기 
수행 능력과 승부 근성(Kim, 2017, 2018) 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절실함과 자기관리는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관련성이 있음을 유추
해 볼 수 있다. 절실함은 최상 수행을 위한 관심과 열망으로 인해 발
생하는 심리적 자세인 만큼, 시합 전 연습에 매진하고 운동 외 시간
에도 행동을 조절하는 자기관리의 수준에 도움이 될 것이다(Kwon 

et al., 2015). 실제로 절실함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살펴보면 질문 
문항에서도 공통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시합과 훈련을 위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승리를 위해 힘든 훈련의 고통은 참아낼 
수 있다’와 같은 절실함 척도의 질문 문항은, ‘훈련에 방해가 되는 것
은 하지 않는다’,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견뎌낸다’와 같은 자기관리 
척도의 질문 문항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Kim(2003)이 개발한 운동선수 자기관리 모형에 따르면, 6개의 자
기관리 요인 중 대인관계관리, 고유행동관리, 생활관리는 경기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기관리 영역이다(Kim, 2003). 반
대로 최상수행을 위한 시급한 관심과 열망으로 표현되는 절실함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기관리는 경기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몸관리, 훈련관리, 정신력 관리일 것이며, 추가로 선수
의 경기력과 관련된 요소들을 폭넓게 뒷받침해 주는 배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활관리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Kim, 2003).

절실함과 자기관리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
나, 자기관리는 자신의 내적 과정을 통제하는 것으로 인지적 요소들
과 관련이 있으며(Yates, 1985), 동기가 높을수록 자기관리행동이 
극대화된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가 있었다(Hwang, 2016; Jang, 
2020).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성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는 선
수들일수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두 개념 모두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개념으로, 전
통적으로 성실한 노력과 자기조절을 강조하는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으며(Kim et al., 2018) 운동을 제외하면 진로 선택에 있어서 어
려움을 겪는다는 한국 청소년 운동선수의 현실로 인해(Chizuru & 
Kim, 2011; Kang, 2015)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으리라 예측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운동선수의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한 심리적 변인으로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 개인의 행동과 심
리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인 성취목표성향이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되
고 있다. 성취목표성향이란 자신의 성공과 능력을 판단하는 데 영향
을 미치는 개인의 성향을 뜻하며, 유능성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과 관련이 있다(Maehr & Zusho, 2009). 
Nicholls(1984)에 따르면 성취목표성향은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
표성향으로 구분된다. 과제목표성향을 가진 개인은 과제에 대한 숙
련과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이전 수행과 비교하는 경향을 보이
며, 자아목표성향을 가진 개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주관적인 자
기 능력을 평가한다(Buch et al., 2017; Jõesaar et al., 2011).

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에 따라 선수 개인의 성취와 관련된 행동
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있으
며(Kang & Jang,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
함과 자기관리와의 관계는 성취목표성향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과제목표성향을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의 
경우 자신의 최상 수행과 운동선수로서의 성공에 대한 열망을 이루
어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조절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
이고, 평가의 관점도 내적으로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대로 자아목표성향을 가진 선수는 자신을 평가할 때 비교적 외적
인 상황에 달린 승리와 경쟁에 초점을 맞출 것인데, 이처럼 외적 비
교를 하게 되면 절실함이 자기관리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나 
승리에 집착을 하는 것처럼 부적합한 성취 행동 패턴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Treasure et al., 2001). 

이처럼 성취목표성향의 차이에 따라 절실함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에 청소년 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은 절실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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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의 관계에서 중요한 조절변인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성취목표성향은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이지만, 오히려 상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Han, 2008). 따라서 청소년 운동선수 개
인이 스스로 어떤 목표를 가지는지, 또는 코치가 선수들을 어떻게 지
도하는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달라질 수 
있다(Han, 2008). 특히 남자선수들의 경우 여자선수들에 비해 경기
결과를 더 중시하고 자아목표성향이 높다는 점에서 볼 때(Chun & 
Choo, 2011; Lee & Oh, 2012) 청소년 남자선수의 절실함이 자기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성취목표성향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
를 통해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심리적 준비와 이에 필요한 지도
자들의 효과적 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우수선수와 비우
수선수 간의 자기관리 차이를 밝혀 자기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자기관리의 효과성을 밝히고자 수행된 반
면, 현장의 선수들이나 지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기관리 수
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다루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의 자기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
을 탐색하고 그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는 주된 심리적 특
성으로 절실함과 성취목표성향을 설정하여 이 변인들이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의 자기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성취목
표성향의 하위요인인 자아목표성향과 과제목표성향이 각각 절실함
과 자기관리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Figure 1>, 
<Figure 2>와 <Figure 3>로 시각화하였다. 첫째, 남자 청소년 운동
선수의 절실함과 성취목표성향은 자기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둘째,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 중 과제목표성향
은 절실함과 자기관리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셋째,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 중 자아목표성향은 절실함과 자기관리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에 등록된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 
248명을 편의표집방법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대한 전
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수집된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
되지 않음을 고지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를 한 인원에 대해서만 설문
을 진행하였다. 응답 중 내용이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불성실한 응답
은 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후 총 241부의 자료를 바
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Table 1>에 최종적으로 사용된 연구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했다.

측정도구

1) 운동선수 절실함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을 측정하기 위해 Kwon et al. 

(2015)이 개발한 운동선수 절실함 척도를 활용하였다. 운동선수 절
실함 척도는 성공기대 5문항(예, 운동선수로서 꼭 성공하고 싶다), 
자기절제 5문항(예, 시합과 훈련을 위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인내와 극복 5문항(예, 승리를 위해 힘든 훈련의 고통은 참아낼 수 
있다)까지 총 3요인 15문항으로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선수의 절실함이 높음을 의미한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χ²(df)=227.897(87), p<.05, TLI=.930, 
CFI=.942, RMSEA=.082로 모형의 적합도는 기준치를 만족하는 수

Fig. 1. Hypothetical Research Model 1

Fig. 2. Hypothetical Research Model 2

Fig. 3. Hypothetical Research Model 3

Table 1. Characteristic subjects                                               (n=241)

Category Sub-category N Percentage

School Middle School 92 38.2
High School 149 61.8

Category of 
Sport

Soccer 116 48.1
Baseball 65 27

Basketball 20 8.3
Others 40 16.6

Experience
Less than 4 year 58 24.1

4~8 year 111 46
More than 8 year 72 29.9

Sum 24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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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척도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성공기대는 
.831, 자기절제는 .896, 인내와 극복은 .915로 나타났다.

2) 운동선수 자기관리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의 자기관리를 측정하기 위해 Kim(2003)이 

개발한 운동선수 자기관리행동 척도를 활용하였다. 운동선수 자기
관리 척도는 정신력관리 8문항(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고유행동관리 5문항(예, 긴장을 풀기 위해 독특한 행동
을 한다), 대인관계관리 3문항(예,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한
다), 생활관리 8문항(예,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훈련관리 6문항(예, 
최선을 다해 연습한다), 몸관리 5문항(예, 부상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력한다)까지 총 6요인 35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선수의 자기관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 자기관리 척도 중 두 개의 요인이(고유행
동관리, 대인관계관리)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학생선수 자기관리의 
개념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어 연구자와 스포츠심리학 교수 1인과 
스포츠심리학 박사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를 통해 연구의 대상
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삭제하였다. Kim(2003)이 개발한 운동선수 
자기관리 모형에 따르면, 6개의 자기관리 요인 중 대인관계관리, 고
유행동관리, 생활관리는 경기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기관리 영역이다. 반대로 최상수행을 위한 시급한 관심과 열망으
로 표현되는 절실함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기관리
는 경기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몸관리, 훈련관리, 정신력 관리와 
이 요인들을 폭넓게 뒷받침해 주는 배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활관
리일 것이다(Kim, 2003).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생활관리 2문항(12, 16번 문항), 몸관
리 1문항(5번 문항), 훈련관리 1문항(11번 문항)이 .50 이하의 요인
부하량을 보여 삭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적합도 지수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여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ices)가 10 이상인 
문항(정신력 관리 18-30번, 훈련관리 3-29번)을 묶음으로써 수정하
였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²(df)=503.463(223), 
p<.05, TLI=.904, CFI=.903, RMSEA=.072로 모형의 적합도는 기
준치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동선수 자기관리 척
도의 최종 문항은 정신력 관리 8문항, 생활관리 6문항, 훈련관리 5
문항, 몸관리 4문항 총 4요인 2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척도에 대
한 Cronbach’s α값은 정신력 관리는 .882, 생활관리는 .819, 훈련
관리는 .833, 몸관리는 .825로 나타났다.

3) 성취목표성향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Duda 

& Nicholls(1992)가 개발한 스포츠성취목표성향 검사지를 Kim 
(2001)이 번안한 스포츠 성취목표성향 척도를 사용하였다. 스포
츠 성취목표성향 척도는 과제목표성향 7문항(예, 새로운 기술을 배
우고 그것을 더 많이 연습할 때 가장 잘했다고 느낀다), 자아목표성
향 6문항(예, 다른 선수들이 나보다 못할 때 가장 잘했다고 느낀다)
까지 총 2요인 13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가 높을수록 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모든 문
항이 .5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였지만 적합도 지수 기준을 충족하
지 못했다. 이는 타당도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문항을 내용적으로 검토하였다. 1, 5문항(운동 시 나만이 어떤 동작
이나 운동기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가장 잘했다고 느

낀다. 재미있는 무엇인가를 배웠을 때 가장 잘했다고 느낀다.)은 명
확한 기준이 없어 응답자의 가치관이나 해석의 정도에 따라 주관적
이고 편향이 섞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
다. 이후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가 10 이상인 문항(과제
목표성향 8, 12번)을 묶음으로써 수정하였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χ²(df)=126.958(42), p<.05, TLI=.900, CFI=.923, 
RMSEA=.092로 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취목표성향 척도의 최종 문항은 과제목표성향 6
문항, 자아목표성향 5문항으로 총 2요인 1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척도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과제목표성향은 .865, 자아목표성
향은 .830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6.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
를 분석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자료의 정규성
을 검증하였다. 셋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내적합치도 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여 측
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했다. 넷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PROCESS Macro(Model 1)를 활용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모든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α=.05에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술통계분석

<Table 2>는 본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의 수치를 살펴본 결과 왜도 값
이 ±3 이상을, 첨도 값이 ±8 이상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
성을 충족하였다(Kline, 2005).

상관관계분석

<Table 3>은 각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아목표
성향 변인은 생활관리를 제외한 자기관리의 모든 요인과 유의한 상
관관계가 없었으며, 이를 제외한 연구변인들은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계수 값이 .8을 초과하는 값이 확
인되지 않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검증

1)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과 성취목표성향이 자기관리에 미치
는 영향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과 성취목표성향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과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자기관리를 종속변수로 회귀식을 설정한 다음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회귀모형은 <Table 4>와 같이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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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였고(F=38.523, p<.001), 31.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절실함은 β=.347(p<.001)으로 자기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또한 과제목표성향도 β=.394(p<.001)로 자기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목표성향은 자기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β=-.052, p>.05).

2)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과제목표성향의 조절효과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과제
목표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모델 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 결과 자기관리에 대한 절실함(β=.283, p<.001)과 과제목표
성향(β=.276, p<.001), 그리고 상호작용항(β=.144, p<.01) 영향력
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이때 상호작용항(절실함 X 과제목표성향) 
투입에 따른 R² 변화량(.025)의 유의성(p<.01)역시 확인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절실함과 자기관리의 관계에서 과제목표성향의 조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Figure 4>와 같이 시각화하였다. 

<Figure 4>에서 각 선은 과제목표성향의 수준에 따른 절실함과 자
기관리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과제목표성향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은 수준(-1SD)을 나타내는 경우, 절실함과 자기관리 간의 관계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파란 선, Task goal orientation 
–1SD). 반면 과제목표성향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수준
(+1SD)을 나타내는 경우, 절실함과 자기관리 간의 관계는 더 가파르
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주황 선, Task goal orientaion+1SD). 
이는 청소년 운동선수의 과제목표성향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절실함
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Mean SD Skewness Kurtosis
Expectation of 

success 4.75 .95 -.932 1.065

Self control 4.53 .98 -.419 .227

Perseverance 
and overcoming 5.20 .81 -1.356 3.183

Mental 
management 4.40 .56 -.779 -.265

Life management 4.12 .61 -.208 -.598

Training 
management 4.25 .61 -.208 -.598

Physical 
management 4.18 .72 -1.028 1.050

Ego goal 
orientation 3.40 .91 -.228 -.375

Task goal 
orientation 4.05 .71 -.431 -.725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Expectation of success 1

2. Self control .621** 1

3. Perseverance and overcoming .693** .703** 1

4. Mental management .179** .230** .403** 1

5. Life management .191** .376** .433** .669** 1

6. Training management .255** .358** .512** .669** .725** 1

7. Physical management .279** .413** .468** .656** .649** .703** 1

8. Ego goal orientation .073 .000 .049 .124 .160* .079 .035 1

9. Task goal orientation .189** .158* .309** .435** .395** .457** .327** .372** 1

* p<.05, ** p<.01

Table 4. Effects of julsil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self-management in adolescent athletes

Variables B SE β t (p) TOL VIF
(constant) 1.977 .226 8.743**

Julsil .236 .037 .347 6.323** .939 1.065
Task goal orientation .304 .046 .394 6.660** .811 1.233
Ego goal orientation -.031 .034 -.052 -.904 .860 1.163

F(p) 38.523**
adjusted R² .319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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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목표성향의 조절효과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과제
목표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모델 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6>와 
같다. 

청소년 운동선수의 자아목표성향이 절실함과 자기관리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자기관리에 대한 절
실함(β=.299, p<.001)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유의성은 검증되었으
나, 자아목표성향(β=.050, p>.05)과 상호작용항(β=.053, p>.05)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목표성향의 조절효과는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의

본 연구는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과 성취목표성향이 자기관
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성취목표성향이 절실함과 
자기관리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설정한 연구변인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에
서 자아목표성향 변인은 생활관리를 제외한 자기관리의 나머지 하위
요인들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결과
는 과제목표성향은 자아목표성향과 달리 자기관리의 모든 하위변인
들과 정적상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과제목표성향과 자
아목표성향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개념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과제목표성향은 자기 자신을 내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스스로를 
조절하고 노력하는 성향이기에(Lochbaum et al., 2016) 경쟁 자체
보다는 과제의 반복 숙달이 이루어지는 훈련 상황에 보다 적합한 개
념으로 자기관리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대로 타인과 비
교하는 성향인 자아목표성향의 경우 내적 조절이나 노력보다는 외
적인 상황에 달린 승리와 경쟁 등에 초점을 맞추므로 자기관리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Chung et al., 2010; Park & Han, 
2016). 따라서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에 따라 심리 행동적 자기관
리의 양상이 다를 것이며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대로 과제
목표성향의 긍정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Babic et al., 
2014). 

절실함과 성취목표성향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미비하기에 
절실함과 자아목표성향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를 해
석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성취목
표성향과 자기관리 간의 관계에 비추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급학교 진학, 프로팀 입단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
해 힘든 훈련과 합숙생활을 참아내고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
해 최선을 다하는 것과 관련된 심리적 상태 요인인 절실함은 시합 전 
연습에 매진하고 운동 외 시간에도 행동을 조절하는 등 자기관리 및 
조절과 연관성이 크다(Kwon et al., 2015). 그렇기에 절실한 선수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쟁과 승부의 결과에만 신경을 쓰는 것
보다는 최상수행을 하기 위해서 훈련이나 자기관리 등의 내적인 노력
과 조절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Choi & Jang(2017)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경쟁에 노출되며 경쟁에서 밀릴 시 운동
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현실에 놓인 국내 청소년 운동선수들, 
즉 운동선수로서의 성공이 절실한 이들에게 있어 승리와 경쟁은 가
장 우선되는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하에서는 자아목표성향이 과제목
표성향보다 유리할 것이며(Park & Han, 2016), 자아목표성향은 성
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절실한 선수들에게 남보다 더 잘

Table 5. Result of moderation analysis for Task goal orientation

Variables β SE t p LLCI ULCI
(constant) 4.224 .029 143.560 .000 4.166 4.282

Julsil .283 .040 7.146 .000 .205 .361
Task goal 
orientation .276 .042 6.580 .000 .193 .358

Julsil
X

Task goal 
orientation 

.144 .048 3.018 .003 .050 .238

** p<.01

Table 6. Result of moderation analysis for Ego goal orientation

Variables β SE t p LLCI ULCI
(constant) 4.242 .032 133.699 .000 4.179 4.304

Julsil .299 .039 7.584 .000 .221 .376
Ego goal 

orientation .050 .035 1.420 .157 -.019 .119

Julsil 
X

Ego goal 
orientation

.053 .045 1.172 .242 -.036 .142

F=20.568**, R²=.207, △R²=.005
** p<.01

Fig. 4. Moderating effect of Task goal orien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ulsil and self-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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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승부욕과 정신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Kim & Kim, 
2010) 불가결한 심리적 변인으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절실함과 성
취목표성향 간의 관계는 여러 심리적·상황적 특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후속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은 자기관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 Kwon(202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절실함은 목표수행
에 대한 최고의 집념으로 설명되며, 스포츠에서 목표수행에 대한 실
천적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
와줄 뿐만 아니라 운동 외의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자기관리를 하게 
도와주는 심리적 전제 조건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
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Lee & Kwon, 2024). 

셋째,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의 과제목표성향은 자기관리에 유의
한 정적영향을 미쳤지만, 자아목표성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수가 자기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성
취목표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
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비교를 통해 성공을 평가하는 과제목표성향
이 자기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타인 참고적 성향인 자아목표
성향이 승리, 경쟁과 같은 외적 상황에 보다 많은 초점을 맞추기에 
자기관리와의 관련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Heo, 
2004; Koo & Yoon, 2012; Park & Han, 2016)들과 일치하는 결
과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Choi 
& Jang(2017)의 연구에서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 모두 자기
관리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
는 결과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연구대상인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과 국내 태권도 현장의 특성에 귀인한 것이라고 해석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동료 선수
들과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승리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 의해 최상
수행에 있어 필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기관리에 더 많은 집중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Hong et al.(2001)이 양궁선수들과 농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과제성향과 자아성향이 모두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경기력 관련 변인에서 더 좋은 점수를 보였다는 결과와 Chung 
et al.(2010)의 연구에서 성취목표성향에 따른 기능 수준과 연습량
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와 다양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의 자기관리에 있어 과제목표성향의 긍정적인 측면
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과제목표성향이 절대적으로 유용
하다는 확신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성취목표성향은 연령, 성, 문화 
등 개인적/사회적/환경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Urdan & 
Kaplan, 2020)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 실제로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목표성향이 가지는 긍정적인 결과(Kim, 
2010; Kim & Lee, 2009; Lee et al., 2021)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과제목표성향의 조절효과는 존재했으며, 자아목표성향의 
조절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청소년 운동선수의 과제목
표성향의 수준이 높을수록 절실함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
이 커지지만, 자아목표성향의 수준은 절실함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관계에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
하기 위해서는 성취목표성향의 본질적인 차이와 남자 청소년 운동선
수의 심리적/상황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과제목표성향을 가진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할 때 과제
의 숙달과 자신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데(Lochbaum  et 
al., 2016),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내적인 자기평가와 조절을 강조하
고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Kim & Lee, 2018). 이러한 특성은 상급학교 진학, 프로팀 입단 등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실히 훈련하고 자기관리를 해야 하는 
절실한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과
제목표성향이 높은 선수들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동
기부여가 강하며, 이는 절실함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을 증폭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자아목표성향을 가진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할 때 타인
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기에 주로 외적 성과와 경쟁에 초점을 맞춘
다(Jõesaar et al., 2011). 이러한 성향은 과제목표성향에 비해 경
쟁 상황에서 승리하는 것 자체를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Kim & Kim, 2010; Park & Han, 
2016) 자기관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는 자아목표성향을 가진 개인은 내적조절이나 노력의 투입보다는 외
적인 승리와 경쟁에 관심을 보이므로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유능감
이 낮을 시 도전적인 과제를 회피하고 노력과 흥미를 기울이지 않
기에 수행감소와 부적응적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Buch et 
al., 2017; Harwood et al., 2015).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집념의 수준이 매우 높은 절실한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경우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도전과 경쟁에 맞닥뜨리게 된
다. 이때 노력이나 자기관리에 집중하여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과제
목표성향이 높은 선수들에 비해 자아목표성향이 높은 선수들은 경
쟁과 승리 그 자체에 집중한 나머지 자기관리와 같은 내적인 노력보
다는 승리를 할 수 있는 단편적인 행동들을 선택할 것이고, 이는 여
러 부적응적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Hurst et al., 2022; Steyn 
& Nolte, 2021). 따라서 선수의 자아목표성향과 자기관리의 수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기에 절실함과 자기관리의 관계에 있어 자아목
표성향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절실함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과제목표성향의 조절효과는 존재하지만 자아목표성향의 
조절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된 것은, 과제목표성향이 내
적 조절과 노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절실함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증폭시키는 반면, 자아목표성향은 외적 성과와 경쟁
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절실함이 자기관리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자기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제목표성향
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을 이해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이 자기관리에 미
치는 영향과 성취목표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
함은 자기관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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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청소년 운동선수의 과제목표성향은 자기관리에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쳤으나 자아목표성향은 자기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이 자기관
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과제목표성향의 조절효과는 유의했으나, 
자아목표성향의 조절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
자면,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절실함은 자기관리와 정적인 관계
를 가지며, 이러한 관계는 과제목표성향을 가진 운동선수들에게 더
욱 극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자신의 절실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기관리를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과제목표성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나아가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장 지도자들은 성공에 대한 열망이 절
실한 청소년 운동선수들을 지도할 때 과제에 대한 숙련과 학습에 초
점을 두고 자신의 이전 수행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절
실함이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의 구체적
인 원인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 운동부 문화에
서만 발견되는 절실함과 자기관리와 같은 개념의 이론적 배경에 일
조하여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도출한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자
는 중/고등학교의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물을 토대로 다른 나이대, 수준, 성별의 선
수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현상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일반화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나이대, 
수준, 더불어 여자선수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또 다른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가 남자 청
소년 운동선수의 자기관리에 미치는 절실함과 성취목표성향의 영향
을 확인함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기관리 전략이 경기력 
향상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와 그 효과의 지속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절실함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활용하기 위
해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종단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 운동 현장에서 자기관리의 효과를 극대
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청소년 
운동선수의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으로 절실함과 성
취목표성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관리에 영향
을 미치는 다른 심리적 변수나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며, 이를 통해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에 대한 보다 심도 있
는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넷째, 최근 세대 변화에 따라 학
교 운동부 문화와 관련된 선수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MZ세대의 사회성 위축 문제
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더 이상 사회적 접촉은 대면 접촉에 한정
되지 않고 온라인상의 비대면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다(Choi et al., 
2022).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MZ세대인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절실함과 자기관리가 기성세대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탐색하고, 
이들의 디지털 및 미디어 활용이 절실함과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자기관리 전략을 도출하
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절실함과 자기관리는 한
국 운동부의 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된 개념이다. 스포츠의 보편적 특
성을 고려할 때 운동선수의 심리적 특성은 국가를 막론하고 비슷하
게 나타나야 하나, 문화적 특성과 스포츠 정책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가별 운동선수의 심리적 특성은 천차만별로 나타난다(Yan et al., 
2020). 이에 절실함과 자기관리의 관계가 타 국가에서는 어떻게 나
타나는지 비슷한 문화권이나 아예 다른 문화권에서의 탐색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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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  
성취목표성향의 조절효과

이한결1, 권성호2

1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2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목적] 본 연구는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성취목표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었다. 
[방법]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청소년 운동선수(남자) 2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7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241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증과 기초통계분석(기술통계,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과 PROCESS Macro(Model 1)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결과] 첫째,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은 자기관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의 과제목표성향은 자기관리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목표성향은 자기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과제목표성향
의 조절효과는 유의했으나, 자아목표성향의 조절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은 자기관리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러한 관계는 과제목표성향을 
가진 운동선수들에게 더욱 극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자신의 절실한 목
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기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과제목표성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나아가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한국 운동부 문화에서만 발견되는 토속심
리학적 개념의 이론적 배경에 일조한다는 학술적 의의가 있다.

주요어
청소년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관리, 성취목표성향, 조절효과


